
이번 4월 교육청 어휘 각 선택지에 대한 해설을 작성할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

어휘 문제를 풀 때에는 '문맥상의 근거가 '지문 내에' 반드시 존재한다'

의 관점으로 풀어야 합니다. 평가원 문제에는 적용되는 대법칙이고 교육청 및 각종 문제들을 푸는데도 필요한 

평가원의 CODE라고 생각합니다.

그리고 이 근거는 어휘 선택지 주변 문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, 대전제가 되면 첫 문장에 근거가 있을 수 있습

니다. 

(A) 선택지 분석: 엔트로피에 대한 양적/질적 정의를 물리학자들이 내렸다고 하는데, 뒤에 definite 

numerical valu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

(B) 선택지 분석: 주어진 물리체계에서 개념/요소의 가능한 재정렬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포함된 문

장에서 'leave its overall appearance intact'를 주의깊게 읽었다면 전체적인 것은 보존된다는 것을 파악할 

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고를 수도 있지만 이만으로 파악되기 쉽지 않은데 책상의 예시를 이해했다면 확실히 

고를 수 있습니다. 책상의 요소들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예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요소=ingredients의 대용

어 관계를 파악했다면 풀 수 있습니다.



(C) 선택지 분석: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한 부분입니다.

여기서 엔트로피의 예시를 정확히 이해했거나 동시에 특정 어휘 의미를 파악했다면 풀 수 있습니다.

첫 째로 엔트로피의 예시인 책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글로 길게 설명하는 것보다 그림을 이용해서 더 쉽게 

설명하겠습니다.

(다만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!)

                

지문을 읽으면서 law entropy와 high entropy의 관계의 대립을(on the contrary) 책상의 예로 설명하고 있

습니다.

기존에 책상이 깨끗했을 때 위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배열(재배열)하면 규칙성을 뒤엎는다(upset)고 말하고 

있습니다. 여기서 규칙성이 책상이 깨끗했을 때의 상태를 말함을 파악하셔야 합니다. 이것을 낮은 엔트로피라

고 합니다.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지문 앞에서 '숫자가 적다', 즉 물건들을 어지렵혔을때 똑같을 수 있는 경

우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을 파악하셨으면 매우 이상적인 독해를 한 것입니다.

그 뒤에 on the contrary를 통해 책상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물건을 재배열해도 더러운 것(mess)가 남겨져

도 외형은 not 빈칸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것을 높은 엔트로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엔트로피가 높

다는 것은 지문 앞에서 '숫자가 적다', 즉 앞 내용과 다르게 물건들을 어지렵혔을때 똑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

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을 파악하셨으면 매우 이상적인 독해를 한 것입니다.

첫 째로 글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"깨끗한 것이 어지러워지면 규칙성이 엎어진다. 그렇지만 더러운 상태의 것을 

어지럽게 해도 외형 변화는 없으니 규칙성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다. 지문에서 엔트로피 개념에서 overall 

appearance intact라고 하였으니 appearance가 더러운 상태=더러운 상태이니 not disturb가 들어갈 수 있

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100% 이해하지 못했더라도 출제자는 이 문제에 대한 장치를 두었습니다. 그것은 지문의 upset이라는 

단어가 not 빈칸과 반대되는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upset이 뒤엎다, 어지럽힌다는 의미임을 

알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의미가 'not 빈칸'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

물론,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감으로 근거를 찝어내는 것보다 정확한 해석과 독해(이해)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

공부해야 합니다. 

 

이걸로 끝나진 않고,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참고해야 할 것과 의문심에 대한 제 답변이 있습니다.

1. 'upset'이라는 어휘 하나로 변별을 하는 건 지나치게 지엽적인 '비평가원스러운' 문제 아닌가요?

결론부터 말하자면 no입니다.

왜냐면 출제된 어휘이기 때문입니다. 

             

08년도 9평 문제입니다. 이 문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선지로 출제되었고 기타 지문에도 upset은 존재합니다.

여러분은 평가원 기출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거지만,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을 평가원스럽지 않

아서라고 탓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. 이 문제를 통해 한 번쯤 배우시길 바랍니다.

2. 이 문제를 '어떻게' 풀어야 올바른건가요?

오답선지를 고른 분들 중 '엔트로피에 대한 배경지식'으로 푼 분들도 있을껍니다.

엔트로피=불확정성 혹은 열역학으로 간주하고 더 어지렵혀질수록 불확정성이 증가하거나 delta E가 증가한다

고 해석에 not disturb를 고르기 전에 선입견이 본인의 지식을 가로막았을 수 있습니다.

수능 및 평가원 지문을 해결하는 열쇠는 절대 배경지식이 아닙니다. EBS라는 배경지식은 배경지식이 아닌 시

험범위를 위한 공부이며, 지식에 대한 배경지식은 역으로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



평가원이 추구하는 CODE는 배경지식을 이용한 독해와 풀이가 아님을 파악하기 바랍니다. 지문 안에 답이 있

습니다.

따라서 이 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해설을 할 때 배경지식이나 국소적 풀이가 아닌 글의 이해+어휘 문

제의 근거를 통해 푸시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^^!


